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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3(화)일 14시, 분당사옥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단체교섭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임금분야 요구를 비롯한 각종 안건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대화로 최종조율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가합의(안)을 도출 했다. 





내용은 ○기본급 3.5%(정률)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초과근무수당 개선(2시간 기본급 화, 휴가 감액기준 폐지) ○급식보조비(일 7천원 →11천원) 및 숙박비 상한(일 6만 원→8만원)인상 ○임금 피크제 개선(3년→2년) ○페이밴드 개선 ○고과 및 승진제도 개선(U등급 폐지) 등이다.





이밖에 자녀교육보조비 등 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이 개선 및 신설됐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가합의에 앞서 오전 11시, 전국산하조직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8개 지방본부 위원장들과 공유 했다.  


단체교섭 결과 설명을 들은 지방조직 위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임금인상은 물론 조합원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각종 제도를 개선 및 폐지시킴으로써 15대 집행부 첫해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반색했다.





이에 김인관 위원장은 “긴급출동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휴가사용으로 근무수당이 감액되는 불합리, 수년간 손대지 못한 고연차자의 임피제 감액 등, 조합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결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으로만 기존대비 더 큰 재원을 회사로부터 얻어낸 셈” 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어 “포장은 크고 번듯하지만 막상 알맹이를 꺼내보면 앞에서는 얻고 뒤에서는 잃는 조삼모사의 꼼수는 부리지 않겠다는 초심을 끝까 지 고수했다”며 “앞으로도 더디 가고 어렵게 가더라도 조합원 앞에서 진솔하고 겸허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해가자”고 간부들을 독려했다.





노동조합은 그간 단체교섭을 앞두고 깊이 있는 협상 속에 실질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집행부 출범 초부터 수개월간을 준비해왔으며, 김인관 위원장 은 이를 위해 전 조직의 비장한 결의와 실천을 당부해 온 바 있다. 한편, 2024 단체교섭 가합의 (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는 오는 25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KT노사, 2024 단체교섭 가합의 도출�임금 3.5%(정률)인상, 일시금 300만원, 급식보조비 4천원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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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화)








